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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 기업, 기활법*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신규로 승인받아

- 사업재편 승인기업 누적 37개 회사- 

- 전선, 반도체 소재 업계 사업재편승인 ‘첫 사례’ -

*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6. 7.(수) 공동위원장인 정만기 제1차관과 정갑영 

연세대 전총장 주재로 제10차 ‘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하고 

아이티씨(전선), 엘지(LG)실트론(반도체 소재), 신풍섬유(섬유), 영광(조선

기자재), 원광밸브(조선기자재)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

승인했다.

ㅇ 이에 따라, 현재 누적 승인기업은 총 37개사로 늘어났다.

□ 이번에는 제조업 분야의 전선,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 기업활력법을 

활용한 사업재편 ‘첫 사례’가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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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존의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 이외에 제조업 

전반으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하고 있다.

ㅇ 전선업종은 지난 4월 업계 내 ‘전선산업발전위원회’를 선제적으로 

발족해 사업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·확산해 나가고 있다. 이번 

전선업종의 첫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향후 동종업계에서 사업

재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.

ㅇ 반도체 소재 업종은 이번에 웨이퍼 분야의 사업재편을 추진했다.

기술발전으로 수익성이 약화된 분야(소구경 웨이퍼)는 줄이고 수요

확대가 예상되는 분야(대구경 웨이퍼)에 투자해 향후 시장변화에 적극 

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번에 승인한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아이티씨 전력·통신케이블 등 전선 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

안산 소재 중소기업

- 기존 공장(안산) 매각 후 회사를 이전(춘천)하면서 범용 케이블 생산

능력은 줄이고 고부가 제품인 고압 케이블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

ㅇ 엘지(LG)실트론 반도체의 주요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연구개발·

제조·판매하는 구미 소재 회사로 대기업 집단(LG그룹)의 계열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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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산설비 용도 전환 및 일부 매각을 통해 150mm 반도체 웨이퍼

사업은 철수하고,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200, 300mm 증설투자를

통해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사업 전환할 계획
   

ㅇ 신풍섬유 아웃도어용 스판덱스 직물 및 기능성 섬유 생산을

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

- 의류용 생산설비 매각과 산업용 생산설비 매입을 통해 아웃도어용

원단생산은 축소하고 로봇, 소방분야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원단

생산은 확대할 계획  

ㅇ 영광 선박블록 및 플랜트설비 제조·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

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

- 회사가 보유한 국내공장(울산소재, 2개) 중 선박블록 생산 전용공장을

일괄 매각(부지·건물·설비 등)해 조선기자재 생산은 철수하고 가열로·
수소가스 발생장치 등 플랜트 설비 생산을 확대할 계획

ㅇ 원광밸브 조선기자재인 선박용 밸브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

부산 소재 중소기업

- 선박용 밸브생산은 축소하고, 신사업으로 육상플랜트용 소화전 밸브

및 초저온 밸브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, 이를 위해 기존의 생산설비

일부를 개조하고 추가 생산라인을 신설할 예정

□ 한편, 현재까지 승인된 37개 기업을 분석해 보면 

ㅇ 중소기업 27개, 중견기업 4개, 대기업 6개로 중소 중견기업이 

전체의 84%를 차지하고,

ㅇ 조선 해양플랜트 15개, 철강 6개,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

업종이 24개로 전체의 약 65%를 차지했다.

* (기타: 13개) 기계 4개, 섬유 2개, 태양광셀 1개, 유통 물류 3개, 엔지니어링 1개,
전선 1개, 전자부품 1개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

조정희 사무관(044-203-48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